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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온에 따른 벼 생육 변화 분석 및 북한지역 적용 생장량 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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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한반도 통일 대비 북한지역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북한 적응 벼 품종육성이 필요하다.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우리 육종 

프로그램의 북한 현지수행이 어려우므로, 남한지역에서 북한 적응품종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. 북한은 남한에 비

해 저온이며, 저온 조건에서는 벼의 생장이 억제되고 그에 따라 생산성도 저하된다. 본 연구는 북한적응 품종을 수원지역에서 

육성한다는 전제 아래, 북한지역에서 수원지역 수준의 출수기 생육 확보를 위해 육성해야 하는 특성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

위해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기온이 서로 다른 수원, 철원, 진부에서 조생종, 중생종, 중만생종 각 2품종을 이용하여 2017 ~ 2018년에 벼 생육을 비교하였

다.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모를 처리하기 위해 육묘는 수원에서 이루어졌다. 모든 지역에서 5월 20일에 30×14cm 간격으로 주

당 3본씩 손이앙하였으며, 기타 재배방법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. 각 지역과 품종별로 출수기에 3반복, 반복당 20주를 채취하

여 초장과 수수를 조사하고, 평균수수에 해당하는 5주의 건물중을 조사하였다. 벼 생육에 대한 시험지역 토양 차이의 영향을 

알아보기 위해, 각 시험지의 토양을 채취하여 수원의 동일한 환경에서 검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2년간 6품종 평균 이앙기 ~ 출수기 평균기온은 수원에서 24.4°C이었고, 수원 대비 철원과 진부에서 각각 1.2°C와 3.7°C 낮았

다. 2년간 6품종 통합 성적에서 출수기의 초장과 건물중은 이앙기 ~ 출수기 평균기온과 2차 상관관계를 보였는데, 각각 23.2°C

와 22.8°C에서 최고값을 나타내었다. 이 관계식을 북한지역별 이앙기 ~ 출수기 평균기온에 대입하여, 수원에서 북한지역 대

상 품종을 육성하는 경우 수원지역 수준의 벼 생육량 확보를 위해 육성해야 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. 북한 11지역(개성, 해주, 

용연, 신계, 사리원, 남포, 평양, 안주, 구성, 신의주, 수풍)에 적용하기 위한 수원에서의 표현특성은 초장 95 ~ 105cm와 주당건

물중 41 ~ 44g로 분석되었다. 4지역(장전, 원산, 희천, 강계)의 경우는 초장 106 ~ 115cm와 주당건물중 44 ~ 47g, 다른 4지역(함

흥, 평강, 양덕, 중강)에서는 초장 116 ~ 125cm와 주당건물중 47 ~ 50g의 표현특성을 수원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었

다. 나머지 4지역(신포, 김책, 청진, 선봉)은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수원지역 수준의 생육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

시험지역 토양에 따른 벼 생육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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